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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로타리클럽, PHF 15구좌 약정, 회원 100명 클럽 목표! 서울중앙로타리클럽, 테마 넥타이·스카프로 한마음 환영

- 8.21(월) 더 플라자호텔 - 9.5(화) 밀레니엄 힐튼호텔

한양로타리클럽의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주회가 8월 21일(월) 더 플라

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최경순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40여명의 회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순동 총재는 이시훈 2지역대표와 최진욱 사무총장과 함께 방문하여 

한양로타리클럽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리딩 클럽으

로서 지구 기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하였다.

최경순 한양RC 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모여 아름다운 숲을 형성하듯 우리 한양로타리클럽도 회원 

한분 한분이 뜻을 모아 62년의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 회원 모두 힘을 부여 한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

다.” 며 “이순동 총재님의 ‘Family together’ 지구운영 목표를 기분 전략으로 삼고, 모든 회원 및 가족 친지들이 함께 힘

을 모아 봉사의 참여와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이순동 총재는 “1955년에 창립을 해서 우리나라 로타리의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시며, 긴 세월 동안 한양로타리

클럽이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며 “3650지구의 신 로타리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그 기본 전략으로 가족과 함께 봉사하고 활동하는 ‘패밀리 투게더’를 강조하고, 최경순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클럽 회원들이 합심하여 클럽 목표를 달성해주시고, 한양로타리클럽을 더욱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클럽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 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총재공식방문 환영의 의미로 재단기부에 설야 최경순 회장을 비롯하여 추정 고성대 전 총재 5구좌, 남훈 금진호, 

춘우 이영수, 주암 박세영, 일송 장형식, 인곡 이종철, 평헌 심상돈, 운천 이병환, 지산 김재철, 만정 윤구홍 회원이 총 

PHF 15구좌와 봉사의 인 1구좌를 기부 약정하였으며, 신입회원 김영수(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이명희((주) 참공간

디자인) 대표가 입회선서를 하고 로타리 뱃지를 전달받았다.

서울중앙로타리클럽(회장 김석규)의 총

재공식방문이 지난 9월 5일(화) 밀레

니엄 힐튼호텔 3층 코랄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동 총재와 김정균 6

지역 대표, 서울중앙RC 소속 박영구 전

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를 비롯하여, 

회원 26명이 참석하여 이순동 총재의 

클럽 방문을 환영하였다.

이순동 총재의 방문을 맞이하여 수산 박

영구 전총재가 추천하여 가입한 장미경 

신입회원의 입회식이 있었으며 조동원 제4대 회장은 멋진 건배사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창에 따라 외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박수부 차차기총재가 금년도 테마 넥타이와 스카프를 남녀 회원 모두에게 선물하여, 모든 회원들이 총재공식방문에 

맞춰 테마 넥타이와 스카프를 착용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아울러 재단기부 13구좌가 약정되고 이순동 총재의 패밀리 투게터 회원증강 전략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클럽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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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코암로타리클럽, 창립 10주년 맞아 도약 전기로 

서울정동로타리클럽, 회원증강으로 클럽 · 지구 동반 성장

- 9.6(수) ALOFT 강남 서울호텔 

- 9.5(화) 프리마호텔

서울코암로타리클럽(회장 이영준)은 2017년 9월 6일(수) ALOFT강남 서울호텔 2층에서 총재공식방문주회를 개최했다.

주회 전에는 이순동 총재와 이홍수 1지역 대표, 서울코암 로타리클럽 이영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하여 클럽현황 

보고에 이어 위원회 별 사업에 대해서 클럽협의회를 가졌다.

이순동 총재는 서울코암 로타리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3560지구의 모범클럽으로 계속 발전해주기를 당부했고, 금

회기에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 전략으로 가족 회원의 영입을 적극 당부했다.

서울코암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이순동 총재의 열정에 박수와 함께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며, 화기애애한 분위

기 속에서 단체사진 촬영으로 공식방문 주회를 마무리했다.

서울정동로타리클럽(회장 변기태)은 총재공식방문이 9월 5일(화) 프리마호텔 3층 백웅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동 총재와 김정균 6지역 대표를 비롯하여, 회원 10명이 참석하여 이순동 총재의 클럽 방문을 환영하

였다.

조찬 주회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회장, 총무와 함께한 클럽협의회에서는 클럽발전을 위한 여러 충언과 함께 금회기에 추진

하는 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클럽의 현황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 봉사계획, 회원증강, 기부 현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순동 총재는 연설을 통해 “「Family Together」는 그저 회원 중에 가족을 조금 늘리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를 조

금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타리 클럽은 개인끼리의 회원연합에서 가족끼리 연합하는 가정연합 으로 대변신을 하

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적극적인 회원증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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